
푸쉬킨 체호프 톨스토이등

러시아대문호들이사랑한크림반도

강대국들의각축장으로전쟁포화에휩싸인곳

세바스토폴파노라마박물관

전쟁모습생생한재현압권

5 18도감동적재현있기를

흑해연안휴양지로각광받는얄타

한반도를둘로가른아픈현장이기도

한희원작가의크림반도여행

크림칸의궁전

화가아이바로스키미술관앞철로변

레세르예루살렘마을

4월에코카서스삼국중조지아, 아르메니아순례여행을마치고얼마

지나지않아흑해의보석크림반도로떠났다.

크림반도, 흑해, 세바스토폴. 근래 몇몇 여행자들로부터 들었던 멀고

먼곳의지명들이다. 크림이라는달콤한지명, 많은바다이름가운데흑

해라니. 그리고항구세바스토폴. 푸쉬킨과체호프, 톨스토이등러시아

대문호들이사랑했던크림반도.

크림반도를끼고있는흑해는유럽남동쪽끝과서아시아사이에있는

거대한내해로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조지아, 터키에

둘러싸여있다.크림반도는흑해의북쪽에위치해있다.이곳은오랫동안

지정학적으로중요한지역이며주변강대국들의각축장으로전쟁의포화

에휩싸였던곳이기도하다.

아름다운항구세바스토폴과크림전쟁

크림전쟁은1853년제정러시아의황제인니콜라이1세가흑해를통해

지중해로세력을넓혀가는과정에서오스만제국(터키),영국,프랑스,프

로이센,사르데냐연합국과벌인전쟁이다.그당시세바스토폴은크림반

도의핵심전략요충지로전쟁의포화에휩싸였던곳이다. 러시아의대문

호톨스토이는이전쟁에포대장으로참전해세바스토폴이야기를쓰기

도했다. 영국의간호사나이팅게일의헌신적인간호활동으로도유명하

다.

세바스토폴 원형 파노라마 박물관의 그림은 크림전쟁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재연한그림으로그규모와재현방법이상상을초월하는압권

이다.관람하는동안직접전쟁터에참전한느낌이들정도로정교하고방

대하다. 5 18 광주민주항쟁의역사를가진우리로서는이런감동적인재

현물이없다는것이내내아쉬움으로남았다.

모스크바에서심페로폴에도착한후다음날칭기즈칸의후예들이500

년간지배했던크림칸의궁전과고대동굴도시추풋-칼레로향했다.크림

칸의궁전은푸시킨의시 분수의눈물로유명한대리석분수가있다.칸

의궁전에피어있는붉은꽃의눈물이병약해진푸쉬킨의시에흐르는것

같았다.

역사와예술이만나는곳얄타

크림반도의얄타는우리에게는아픈역사를남긴곳이다. 루즈벨트와

처칠,스탈린은이곳에서우리의의견도묻지않은채남과북으로분단국

가를만들었다. 얄타는아름다운흑해연안휴양지로유명하지만그아름

다움이누구에게는아픈상처의기억일수있다.

여행자는작은배에의지하여흑해를지난다.배에서내린곳은피아도

시아이다. 피아도시아에는이곳의유명한풍경화가인아이바조브스키의

미술관이있다.모든풍경이그의영혼에서본바다의풍경이다.그날피

아도시아의저녁만찬은잊을수가없다.벽에러시아풍의매력적인피아

노를부착시킨독특한장식의식당에서중년여성이연주하는첼로의화

음과함께우리는와인에취했다.그날나는한편의시를썼다.

크림반도의예루살렘마을예브파토리아

아이바조프스키무덤과아르메니아사원을거쳐서도착한예브파토리

아의레세르예루살렘거리.예루살렘거리는낡은벽과중세풍의집들로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 유대인, 크리미안타타르문화가혼재되어있으

나평화스러웠다.

모스크바를 거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바스토폴의 등대에

앉은새들이문득떠올랐다. 안톤체호프와푸쉬킨의문학과 100만병의

와인이있는미싼드라와이너리의와인내음이짙은흑해의숨은진주크

림반도, 대평온에서만난붉은양귀비꽃과오랫동안검은바다의유혹에

빠져있을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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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검은바다에숨은보석,크림반도를찾아서

세바스토폴의등대

제노바요새신화의꽃


